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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기온상승에 따른오·폐수처리시설,맨홀등환기가 불충분하고 제한된
공간에서유기물부패로 인한황화수소중독 및 산소결핍질식재해발생위
험이증가될것으로예상됨

「최근기온상승에따른질식재해발생위험주의안내문」

❚질식재해예방 One-Call 서비스 제공

❚반드시 필수 안전수칙을 지킵시다!
[ 질식위험장소 안전작업절차 ]

▶ 안전보건공단은 밀페공간 작업 시전문가가 현장
을 방문하여 ①산소가스농도측정, ②안전교육,
③질식재해예방장비대여 서비스를 무상지원
하고 있으니 ☏1644-8595로 신청바랍니다

1) 무단출입금지(경고표지 부착)
2) 작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

<적정공기> 산소 18-23.5%, 황화수소 10ppm미만
일산화탄소 30ppm미만, 이산화탄소 1.5% 미만

3) 작업전, 작업중 환기팬으로 지속 환기
4) 구조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

❚질식 위험공간 내 환기 절차!

질식위험
주의보

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가거나 작업 시 반드시 필수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여
산소결핍 및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
❚황화수소 유해·위험성
▶ 계란 썩는 냄새가스로 미생물이 유기물을
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킴

ｏ 황화수소는 작업 중 밝고 다니거나 휘저으면
순간 고농도로 발생하여 폐 조직 손상 또는
호흡 마비로 사망할 수 있음

❚기온상승에 따른 주요질식재해 사례
▶ (21년) 7월 음식폐기물 감량화 시설에서 작업자가

청소작업 중 산소결핍에 의해 쓰러짐
(1명 사망, 1명부상)

▶ (20년) 7월 폐수처리시설 침전조 하부에서 작업자가
자동제어센터 교체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의식
을 잃고 쓰러짐(1명 사망)

▶ (17년) 7월 폐수처리시설 저류조 내부에서 작업자가
청소 및 수중펌프 수리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의
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를 구하려던 구조자도 쓰러짐
(2명 사망)

▶ (17년) 6월 하수관거 정비작업을 위해 작업자가 맨
홀 내부 확인 중 황화수도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추
락하였고 이를 구하려던 구조자도 쓰러짐
(1명 사망, 1명 부상)

❚산소결핍 유해·위험성
▶ 대기 중 정상적인 산소농도는 약 21%이며

18%미만으로 떨어지면 산소결핍증 발생

ｏ 산소농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단 한 번의
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폐내 산소분압이 떨어
지면서 뇌활동이 정지되어 의식을 잃고 사망에
이름


